
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3년 3월 24일(금)
총 7매

담당
부서 수질환경과 담당자

∙수계총량팀장 이석동 ☎440-3601
∙담당자 임철순 ☎440-3602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 한강하구 포럼, 한강하구 통합관리 협력방안 논의

- 제7회 인천 한강하구 포럼 열려, 한강하구 중요성과 통합관리 필요성 공감 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3월 24일 인천 스타트업파크 커넥트홀에서 

‘한강하구 통합관리를 위한 협력 및 발전 방안’주제로, 시민, 전문

가, 교수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‘2023년 인천 한강하구 포럼’

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 

이날 토론회(포럼)은 인천시가 주최하고,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과 인

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, 한강하구 생태·환경 통합관리협의회가 공동

으로 주관했다. 

‘인천 한강하구 포럼’은 한강유역의 통합 물관리 및 한강하구 관리

의 중요성을 부각하고, 효율적인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 

물 관리 선도도시인 인천시가 2017년부터 매해 주도적으로 개최해, 

올해로 7회째를 맞는다.

이날 주제발표로는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‘한강하구 보

전을 위한 상·하류 협력사업 및 방안’을 시작으로, 정석환 대진대

학교 교수는 ‘한강하구 통합관리를 위한 전략 방안’에 대해, 김성

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‘한강하구 생태환경센터의 설립 필요



성과 추진방안’에 대해 발표해 한강하구의 중요성과 통합관리의 필

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. 

이어진 종합토론은 이주헌 중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시민, 전

문가, 활동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. ▲한강하구의 중요성 및 통

합관리 필요성과 정책 제시 ▲(가칭)한강하구특별법 제정의 당위성 ▲

한강하구 생태환경센터 설립 ▲한강유역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제도 

개선 ▲한강 하구 인식증진을 위한 컨텐츠 개발 ▲상·하류 협력사업 

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.     

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“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한강

하구의 생태환경 보전과 통합관리, 구체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제도방

안과 법률제안 등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, 활동가, 전문가의 협력

과 실천을 위해 앞장 서겠다”고 말했다.  

한편, 인천시는 한강하구 생태환경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관계기관과

의 실시간 정보와 의견공유,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니터링 등을 추진

할 예정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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